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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화학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피해규모 역시 커

졌다. 화학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취급되는 종류 및 그 양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국·내외 화학

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. 이러한 노력의 일환

으로 국내에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전

부 개정되었다. 특히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서는 모든 사업장 내 화학위험관리 기준을 준수하

도록 하는 장외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 보다 효과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사

전에 수많은 화학물질 중 위험성이 높은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우선 관리하는 것과 사고 이후

에는 미리 사고의 범위를 예측함으로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필수적이다. 본 연

구에서는 미국 환경부지정 위험 물질, 유해화학물질, 독성물질을 포함한 초기 4,994종의 대상

물질로부터 발화성 물질 100종, 폭발성물질 10종, 독성물질 100종 선정을 위하여 분류기준을

설정하였다. 또한 화학공장 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방호벽 유무에 따

른 피해저감 효용성 검증을 위해 CFD(Computational fluid dynamics)로 구현하였고 이를 비

교 분석하였다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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